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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국, 선거운동 중 부상…"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"

등록 2026.05.13 16:54:38  |  수정 2026.05.13 18:40:24

[서울=뉴시스]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

공개했다. (사진=조국 후보 페이스북) *재판매 및 DB 금지

[서울=뉴시스]권신혁 기자 =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3일 유세 중 부상을 당한 사진

을 공개하며 "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"고 했다. 

조국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른쪽 눈에 멍이 든 사진을 올리며 이같이 전했다. 

조 후보는 "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딛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"며 "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"고 설

명했다. 

또 "살고 있는 (평택) 안중 '성심중앙병원'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"며 "의사, 간호사 선생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

들의 응원에 감사했다"고 전했다. 

조 후보는 "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, 수석, 비서관들이 선거 사무소로 오셨다.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

만 '액땜'했다고 격려해주신다"고 덧붙였다.



한편 조 후보는 오는 14일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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